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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빽없는촌놈이맘껏골프치고싶어亞투어로튀었지”

강욱순
▲생년월일=1966년 6월 2일
▲신체조건=신장 177cm·체

중 72kg ▲프로 데뷔=1989년 KPG
A 입회 ▲입상 경력=KPGA 코리안
투어12승(역대6위),아시안투어6승
(국내선수최다승)▲수상경력=코리
안투어 대상(1999∼2001년), 상금왕
(1999·2002년), 다승왕(1995·1999·
2000·2002년), 덕춘상(1999∼2002년),
아시안투어상금왕(1996·1998년)

편집꺠꺠｜꺠꺠김대건 기자 bong82@donga.com

프로로 30년…3년 연속 대상 등 위업
아카데미 운영하며 유소년 육성 온힘

코리안투어의 침체기? 라이벌이 없어
KPGA 새 50년, 젊은 후배들에게 달려

한국프로골프협회(KPGA)는 최근 뜻 깊
은 생일잔치를 성대하게 치렀다. 반세기 역
사를 빛낸 주역들을 초청해 KPGA 기념관
개관식을 열고 50번째 생일을 자축했다. 이
자리에는 1968년 KPGA 창립을 주도했던
한장상(77) 고문을 비롯해 ‘독사’ 최광수(58)
와 ‘탱크’ 최경주(48) 등 기라성 같은 스타플
레이어들이 모두 참석해 서로의 추억을 나
눴다.

그리고 50주년 기념관을 감격스럽게 바
라본 또 하나의 전설이 있었다. KPGA의 전
성기로 불리는 2000년대를 전후해 자타공
인 1인자로 군림했던 강욱순(52)이었다. K
PGA 코리안 투어 12승과 아시안 투어 6승
에 빛나는 강욱순을 14일 경기도 안산시 강
욱순골프아카데미에서 만났다. 이제는 ‘프
로’보다 ‘대표’라는 직함이 더 잘 어울리는
강욱순은 KPGA의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
며 “다음 50년은 이제 젊은 후배들에게 달
려있다.후배들이지난 50년을보며한뼘더
성장하기를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뀫“잠시 추억여행에 잠겼다”
-최근 KPGA 50주년 기념관에 다녀왔다.
“현역시절 함께했던 선후배들과 기념관을
둘러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. 오랜만
에 추억여행으로 빠져든 시간이었다.”
-KPGA 창립 50년 만에 생긴 기념관이었다.
“사실 늦은 감이 있다. 속으로 ‘50년 만에
겨우 기념관이 생겼다’는 자책이 들기도 했
다.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역사를 기념
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다행이다. 그날 행
사에는 현역 후배들이 자리하지 못했지만
이들이 꼭 기념관을 둘러봤으면 한다. 다음
50년은 이제 젊은 후배들에게 달려있다. 후
배들이 이를 보며 한 뼘 더 성장하기를 진
심으로 바란다.”
-코리안 투어 데뷔가 1989년이다. 30년 역사
를 경험한 산증인이다.
“현역으로 왕성하게 뛰던 1990년대와 2000
년대는 KPGA의 전성기였다. 대회도 많고,
팬들 역시 많았다. 덕분에 선수들은 신이 나
서 투어를 돌 수 있었다(웃음).”
-현역 시절 이야기를 잠시하면 아시안 투어 데
뷔를 전후로 시기가 나뉜다.
“1995년 코리안 투어에서 첫 우승을 한 뒤
1996년 아시안 투어로 떠나면서 주변에서
말들이 참 많았다. 한국에서 더 뛰지 왜 벌
써 해외로 나가느냐고. 그런데 사실 숨은 이

유가 있었다. 당시 코리안 투어를 뛰면서 마
음고생이 컸다. 소위 ‘배경’ 없는 시골(경북)
출신으로 연줄도 없고 인맥도 없었다. 그래
서 그저 마음 편하게 골프를 할 수 있는 곳
으로 떠나고 싶었다. 첫 우승 뒤 후회 없이
아시안 투어로 떠난 이유다.”
-어찌됐든 아시안 투어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.
“물론 나 이전에 아시안 투어에 데뷔한 선
수들이 몇 명 있었지만 ‘내가 개척자’라는
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. 그리고 승운이
따르면서 1996년과 1998년 두 차례 상금왕
을 차지할 수 있었다.”

뀫“다음 50년을 위해선…”
3년간의 아시안 투어 생활을 마친 강욱순

은 1999년 한국으로 돌아와 전성기를 구가
했다. 그해 대상과 상금왕, 다승왕, 최저타
수상(덕춘상)을 모두 휩쓸며 1인자로 등극
했다. 이후 3년 연속 대상, 4년 연속 덕춘상
수상이라는 업적을 이뤄낸 강욱순은 2009
년 마지막 우승을 끝으로 정상에서 내려왔
다.
-그런데 지금의 코리안 투어는 당시 전성기와
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.
“몇 년 전부터 코리안 투어가 침체기에 빠
졌다는 이야기가 들렸다. 가장 큰 문제는 역

시 스타플레이어의 부재다. 대중을 사로잡
을만한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. 어느 정도 성
장이 됐다 싶으면 모두 해외로 나가버리니
까…. 배상문은 미국으로, 김경태와 박상현
은 일본으로, 최진호는 유럽으로 나가있다.
상황이 이러니 이렇다할 라이벌 구도도 형
성이 안 된다. 여러모로 매력이 떨어질 수
밖에 없다.”
-타개책이 있을까.
“개개인의 실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아까도
말했듯이 결국 선수들이 팬들에게 다가가
야 한다. 팬이 없으면 프로는 존재할 수 없
다.사실과거에는팬의소중함을몰랐다. 그
러나 이제는 이야기가 다르다. 긴밀한 스킨
십이 있어야 KPGA의 다음 50년도 존재한
다.”
-유망주 발굴도 중요한 문제다.
“요새 골프계 이곳저곳에서 유망주가 없다
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. 출산율이 갈수록 떨
어지면서 클럽을 잡는 유소년 숫자가 더욱
줄고 있다. 그래서 요새 개인사업을 통해 유
소년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.”
-오늘 아카데미를 둘러보니 어린 친구들의 모
습이 많이 보인다.
“경기도와 안산시 등과 협력해 지역 초등학
생들이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골프를 접할

수 있도록 하고 있다. 매학기 600명씩 매년
1200명의 학생들이 아카데미를 찾고 있다.
처음 이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위험요소
가 많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
금은 학부모들이 더욱 좋아하고 있다. 위험
성이 적은 스내그골프(플라스틱 채와 고무
공을 활용한 유소년용 골프) 등도 인기가 많
다.”
-사업은 힘들지 않은가. 골프를 즐길 시간도
없어 보인다.
“센터 건립을 위해 10년간 준비하면서 어려
운 점도 많았다. 그래도 내 분야에서 무언가
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. 내가 속
한 종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생각
으로 임하고 있다. 솔직히 말하면 워낙 많이
돌아다닌 터라 살이 찔시간도없다(웃음).”

인터뷰를 마친 강욱순은 이내 캐디백을
짊어지고 사무실 밖 연습박스로 향했다. 드
라이버를 잡기 전 “현역 때보다는 거리가
덜 나간다”며 겸손해하면서도 이내 220야
드 비거리를 뽐냈다. 내년에는 시니어(챔피
언스) 투어를 본격적으로 뛸 계획이라는 이
야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.

안산 ｜ 고봉준 기자 shutout@donga.com

KPGA의 전성기를 함께한 전설은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향해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. 14일 경기도 안산시 강욱순골프아카데미에서 만난 강욱순은 “프로는 팬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. 후배들이 대중과의 스킨십을 통
해 다음 50년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 안산 ｜ 김민성 기자 marineboy@donga.com

<1995년 코리안 투어 우승 후 진출>


